
오늘은 점안식을 했습니다. 우리가 점안식

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그런 부분을

좀더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. 물론 우리

스님네들 마음으로써 온 우주 누리를 다 겸

해서 삼 배를 올리고 입정을 하면 되지마는,

대대로 내려오면서 그것을 봐 왔으니까 여기

서는 어떻게 하고 저기서는 어떻게 하나 하

는 그러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

위해서이렇게한것입니다.

우리 살아나가는 게 전부 방편 아닌 것이

하나도 없죠. 우리가 몸을 씻고 다니는 것도

남들이 더럽게 보지 말라고 그래서 씻고 다

니는 거거든요. 화장을 하고 면도를 하고 그

러는 것도 역시 그렇 요. 그렇듯이 부처님

을 모시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왔으

면…,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. 아무것

도 모르는 채 그냥 집 안에다가 모셔 놓고 껍

데기만 믿고 돌아가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게

사불(邪佛)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법당에 모

셔 놓고도 사람들의 손을 거치고 붙이고 그

러는데, 만약에 삿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

했다면 그것이 혹시나 사(邪)로 빠져서 여러

분에게 치명적인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하는

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점안식을 다시 하는

겁니다.

이 법당에는 왜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느

냐 하는 분들도 있겠죠. 대개 절에 가면 삼 불

을 모셔 놓거든요. 문수, 보현, 부처님, 이렇게

삼 불을 모셔 놓습니다. 또 이렇게 말씀들을

하십니다. 문수는 부처님의 왼팔, 또 보현은

바른 팔이라고 말입니다. 그거를 그렇게 말씀

하실 때에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우리

가 알아채야 됩니다.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

는 부처고 한생각을 냈을 때는 문수고 한 몸

이 움죽거렸을 때는 보현이구나 하는 걸 말

입니다.

그러면 부처님만 그러시느냐. 우리도 역시

그렇습니다. 우리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

없이 있을 때가 있고 뭘 하고자 하면, 예를

들어서 집을 짓겠다 한다면‘설계를 해야

지.’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. 그렇게 우리가

마음을 낼 때는, 가만히 있든 통틀어 일심으

로 한 부처가 됐든 벌써 마음을 냈으니까

그 한 부처는 마음낸 대로 하나로 몰아 줍니

다. 하나로 몰아 줘요.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

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이, 마음을 냈으니까

법으로 따라 준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문수

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는 문

수가 그냥 부처로 하나가 돼 버리고, 또 생각

을 냈을 때는 부처님이 문수와 하나가 됩니

다.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 합니다. 법이 마

음을 내는 거라면, 마음을 냈으면 반드시 몸

이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 보현이

라고 합니다.

그래서 화신이라고 하는 거는 보현이 화해

서 응신이 됐을 때, 자꾸 바뀌어서 응신이 됐

을 때를 말합니다. 여러분도 집에서 아버지

노릇을 하시다가 회사에 나가시면 금방 바뀌

죠? 과장이니 뭐, 직원이니 하고 바뀌죠? 바

뀌어서 일을 하시죠? 그거와 똑같습니다. 그

러니까 문수가 한생각을 냈을 때는 보현과

둘이 아니게 되죠.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

는 부처고 한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자 바

로 문수란 말입니다. 그리고 한 몸이 움죽거

렸다 할 때는 보현이고, 바로 그 보현이 화해

서 바로 응신으로서 나투십니다. 모든 사람들

을 위해서 보현이 응신으로서 화해 가지고

여러분의 모든 소원에 같이 응해 주신다는

뜻입니다. 사람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

지도응해주십니다.

그러니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생각

을 아무렇게나 쓰신다면 어떡합니까. 뭘 가지

고 한생각이라고 하느냐? 여러분의 몸속에

모든 생명들이 세포 하나하나에 꽉 찼습니다.

그런데여러분몸뚱이가여러분이라 요? 내

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?

그 생명과 모습과 의식들이 그렇게 몸속에

꽉 차 있는데 내가 산다고 하며 내가 했다고

하며, 내가 하기는 뭘 했습니까? 내가 먹었다

고 하면서 이렇게 나, 나, 나, 나 하다가 보니

까 그냥 엉겁결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

고번뇌가터져나오죠.

반야심경에‘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.

모든 게 공하였느니라.’이랬죠. 그런 걸 내

가‘고정됨이 없이 나투기 때문에, 찰나찰나

나투기 때문에’ 고 붙여 놨습니다. 여러분

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. 모두가 공했다

는 그 자체가, 우리 몸속에 많은 생명의 의

식들이 있는데 목이 마르다고 속에서“?나

물 좀 주시오.”하고 말은 안 해도 내 목이

마르단 얘깁니다. 그거는 속의 중생들이 물

을 달라는 겁니다. 이 말은, 자세히 들으셔야

돼요.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목이 마른

겁니다. 내가 그냥 목이 마른 게 아니고 수

분이 떨어지니까 수분을 넣어 달라고 하는

신호입니다. 그러니까 물을 한 컵 마신단 말

입니다. “아이, 시원하다.”이러죠? 그러면

그 속에서 시원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더불

어 같이, 하나도, 요런 티끌 하나도 빼 놓지

않고 조그만 생명들도 다 같이 먹었단 얘깁

니다.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공식했죠? 그

리고 공생이란 말입니다. 그리고 공심이란

말입니다. 또 공체죠? 여러분 혼자 살 수

는 없어요. 그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작

용을 해 주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죽거리게

돼 있죠. 혼자 움죽거리는 게 아니라 그 수

만의, 헤아릴 수 없는 수만의 생명들이 움죽

거리게 되니까 큰 몸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

니다. 그러니 공체면서 바로 공용이란 말입

니다. 그러니 더불어, 내가 물을 마셨는데 내

가 물 마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, 없겠습니

까. 내가‘나는 물을 마셨어.’이렇게 할 수

있겠습니까?

그리고 여러분이 아버지 노릇만 합니까?

형님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하고 사위 노

릇도 하고 남편 노릇도 하고, 별 노릇 다 하고

다니시죠. 그런데 어떤 거 할 때 어떤 걸 했을

때 어떤 걸 먹었을 때, 어떤 걸 봤을 때 어떤

걸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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